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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내부등급법 승인 획득…증권·보험 인수 본격화하나 이데일리

우리금융그룹, 2일 기준 금감원으로부터 내부등급법 최종 승인 획득… 지난 6월 중소기업 및 가계부문 승인에 이어 이번에는 외감기업과 카드 부문 모형까지 포함

이번 승인으로 BIS비율 약 1.3%p 상승할 것으로 예상… 다른 금융지주들이 비은행 부문 수익 확대를 하고 있는 만큼 우리금융지주도 사업다각화할 것으로 예상

기준금리 인상 효과 톡톡…은행 정기예금 10월에만 20조 증가 경향신문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은행의 수신 잔액 총 1,751조 362억원으로 전월대비 20조 4,583억원 증가… 이 중 정기예금 잔액은 652조 8,753억원

요구불예금 잔액은 681조 6,197억원으로 오히려 감소…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정기예금으로 수요 몰린 것으로 분석

'고가 전세'도 전세대출 막는다...대출 잔액 1조원 머니투데이

서울보증보험, 고가전세 대출에 대해 전세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 보증회사가 보증조건을 바꾸면 전세대출 한도나 가능 여부 등이 달라짐

지난 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영향… 전세대출 제한되는 기준은 전셋값 9억원 및 15억원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

정부 대출규제가 인터넷은행 호실적 이끌었네 매일경제

케이뱅크, 3분기 168억원 잠정 당기순이익 기록… 2분기 첫 흑자 이후 큰 폭으로 확대… 카카오뱅크는 3분기 당기순이익 520억 기록

대출 수요 증가와 금리 인상이라는 쌍두마차가 호실적 견인… 양 행 모두 고객수가 지난해 말 대비 크게 증가… 특히 케이뱅크는 가상화폐 열풍으로 계좌 개설 수 증가

간편한 '토스 인증', DGB생명도 뚫었다… 카카오페이 바짝 추격 머니S

비바리퍼블리카, DGb생명에 토스 인증서 구축… 지난 7월 교보생명 구축 3개월 만… 토스인증서 도입한 국내 보험사 총 8곳으로 카카오페이 12곳과 격차 좁혀…

보험사들, 빅테크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 보험 판매 확대 계획… 앱에서 지문인식, 핀 번호 입력으로 본인 인증 간편하게 수행 가능

‘신한지주의 신호탄?’ 내년도 보험업계 지각변동 오나 아시아투데이

금융당국의 보험사 자본 규제 꾸준한 강화로 외국계 자본들이 한국을 속속 떠나며 내년부터 보험사 인수합병 매물이 다량으로 쏟아질 수 있다는 예상 제기

동양생명, ABL생명, AXA손보 등이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금융지주사의 비은행 순익 기여도를 높이는 역할 가능성

토스증권, 해외주식 서비스 시동… '서학개미' 마음 얻을까 머니S

토스증권, 해외주식거래 서비스 출시 본격화… 22일까지 사전신청 접수 중… 사전신청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오픈 예정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는 내년 1분기 중 제공할 계획… 서학 개인투자자들이 증가하며 해외 주식계좌 신고자가 지난해 비해 61% 증가

KTB투자증권, 자회사 VC 상장...수익·성장 다 잡는다 데일리안

KTB투자중권의 VC자회사 KTB네트워크가 연내 상장 목표로 IPO에 도전… 유진저축은행 인수 마무리로 발판 마련

28일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승인… 예정 공모가 범위 5,800~7,200원, 공모 규모 1,440~1,600억 예상… KTB투자증권이 지분 65% 보유로 최대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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